
◈ 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화학기업 퇴출 판정기준은?
정부가 금융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부실기업 퇴출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석유화학기업을 비

롯한 대기업들이 금융권의 퇴출대상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이다. 2000년 1 0월중으로

부실징후 대기업 1 5 0 - 2 0 0개가 채권은행의 지원 및 퇴출대상으로 판정되기 때문이다.

금융여신 5 0 0억원 이상 관련기업 중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F L C )으로 신용등급이「요주의」

이하이거나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1」이하인 대기업이 부실판정 심사대상으로 대출, 지급보

증, 미상환 회사채, 기업어음( C P )을 포함한 총 신용공여 5 0 0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채권은행들이 내

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대기업이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채권은행별로 평가대상기업에 대해 산업위험, 영업위

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자체

신용위험 점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해당여신 취급 임

직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 등 1 0명 내외로 신용위험평

가위원회를 구성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유

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으로 구분해 심사한다고 하니 경영상 문제

가 있는 대기업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과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

업은 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유

동성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기업 중 자구계획을 통

해 회생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 지원으로 회생방안을 강구하나 회생전망이 불투

명한 기업은 법정관리, 청산, 합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V) 등의 방식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리된다.

금융감독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판정대상을 분류하면 전체 7 4 0개 대기업 중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

웃(기업개선작업) 관련기업을 포함 1 5 0 - 2 0 0개 대기업을 심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흥증권은 6 2 7개 거래소상장기업과 4 7 7개 코스닥등록기업 등 모두 1 1 0 4개사를 대상으로 과거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이고 1 9 9 9년 기준으로 차입금이 5 0 0억원 이상인 상장 및 등록기업은 모두 9 7개

사인 것으로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거래소 상장기업은 9 1개사, 코스닥 등록기업은 6개사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상장사, 상장관리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3 2 0개 정도를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부실여부

판정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화학기업 가운데서는 석유화학기업 4 0여사 대부분과 무기화학 및 Chemicals 관련기업 중 5 0 - 6 0개가

7 4 0개 대기업에 속하나 이중 부실판정 심사대상이 몇이나 되는지는 정확히 떠오르지 않고 있다. 다

만,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화학기업은 상장사 2 7 - 2 8개, 상장관리기업 5 - 6개, 코스닥 등록기업 7 - 8

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고합, 새한의 계열사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화학기업은 물론이고,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대한유화,

그리고 자율빅딜을 추진해 여천N C C를 탄생시키며 LDPE 및 PP 전문기업으로 재출발했던 한화석유

화학과 대림산업, 외국자본과 합작한 계열사들의 부실을 증자로 커버하려던 금호석유화학, PET필름

공급과잉으로 고전중인 SKC 및 새한미디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화학섬유의 대표주자 S K케미칼,

동국무역, 대한화섬, 새한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부실덩어리 한화에너지가 탈바꿈한 인천정유, 한솔그룹의 화학 대표주자 한솔케미언스 등이

이자보상배율 1미만으로 거론되고 있다.

1 9 9 9년 빅딜을 추진했던 현대석유화학이나 삼성종합화학은 상장 또는 등록기업이 아니라 표면적으

로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사가 1년동안 얼마만큼의 자구노력을 기울여 경영을 개선했는지

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퇴출대상 1순위가 아닌가 생각된다. 각종 설비를 매각했거나 매각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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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결정적으로 퇴출을 면할 수 있을지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채권은행들은화학산업전체의부실을심화시키는요인이무엇인지정확히판단해야할시점이다.

<화학저널 2 0 0 0 / 1 0 / 1 6 >


